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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투라치과 (Trachipteridae) 어류는 이악어목 (Lampridiformes)
에 속하고, 세계적으로 3속 10종이 알려져 있으며 (Nelson et 
al., 2016), 우리나라에는 3속 3종 (Desmodema polystictum; 
Trachipterus ishikawae; Zu cristatus)이 보고되어 있다 

(NIBR, 2018). 몸의 길이는 가늘고 길며, 압축되어 있다. 위턱

은 튀어나오고, 성어의 후방 척추는 길어진다 (Heemstra and 
Kannemeyer, 1986). 또한, 탈락성 둥근비늘이나 탈락성 변형 

빗비늘을 가지고 있거나 비늘이 없는 종도 있고, 꼬리지느러

미는 상엽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성장하면서 몸의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기도 한다 (Nelson et al., 2016).
투라치 (Trachipterus ishikawae)는 투라치과, 투라치속 (Tra

chipterus)에 속하며, 홋카이도의 태평양 연안부터 고치 연안까

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iichi, 1984). 수심 0~1,200 

m에 서식한다고 알려진 투라치는 국내에서는 Mori (1952)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고, 근해 표층 군집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

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Heemstra and Kannemeyer, 1986).
투라치에 관한 국내 연구는 투라치과 어류의 분류학적 재검

토 (Ji et al., 2009)에서 형태에 기초한 연구만이 진행되었고, 국
외에서 투라치의 조직학적 연구 (Honma et al., 2005), 투라치의 

기생충에 관한 연구 (Nishimura, 1963)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투라치는 유용 수산 자원으로 쓰이지 않을 뿐더러 외부 형태적

으로 비슷한 종이 많고, 골격을 관찰하기에는 어려운 형태를 가

지고 있어 형태 및 골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생물군의 기초적 자료는 종을 식별하고 분류하며 나아가 그 

계통을 밝히는 분류학에 두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분

류에 있어서 형태적, 생태적, 유전자적, 수리분류학적인 요인

을 이용하며, 이러한 분류를 위해서 외부형태 및 골격 또한 하

나의 분류 방식으로서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다 (Kim, 2004). 
따라서 이 연구는 투라치의 계통분류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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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rphology and osteology of the slender ribbonfish, Trachipterus ishikawae was 
described and figured in detail.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 body elongate and 
compressed; upper jaw protrusile; tubercles along ventral edge of body and tail; eyes are large; body 
naked; caudal fin long and at a right angle to the body; from (3~4) + (7~8) gill rakers; from 180 to 
185 dorsal fin rays, from 12 to 13 pectoral fin rays; 9 caudal fin rays and 5+ 2 short spine at caudal 
spine. The osteological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 premaxillary is long and has four teeth; dentary 
is triangle shape; interopercle and subopercle are wide and flat; 5 branchiostegal rays; post clavicle is 
thin and long; from 79 to 80 centrum; posterior vertebrae elongate; 5~6 tubercles at urostyle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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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형태 및 골격에 대하여 관찰한 결과를 기재하고 분류학적 

특징에 관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투라치는 2017년에 여수시 돌산 연안에

서 채집한 2개체 (전장 1,244~1,365 mm)와 부산 자갈치 시장

에서 구입한 1개체 (전장 1,336 mm)를 사용하였다.
외부 형태는 머리, 배, 꼬리 부분을 나누어 촬영하여 투라치

의 종 특유의 형태적 특징 부분에 대해 기재하였고, 골격 관찰

을 위해 시료를 삶아서 살을 제거한 후 악골, 현수골, 설궁부, 
견대부, 척추골 및 미골부로 나누어 채골하여 사진 촬영 및 스

케치하였으며, 골격의 명칭은 Kim (1989)에 따랐고, 미골의 명

칭은 Kiyoshi (1990)에 따랐다. 각 부위의 골격 수는 악골 4개, 
현수골 11개, 설궁부 7개였고 두개골과 설궁부 골격이 연하여 

관찰할 수 없었다.

결과 및 고찰

1. 외부형태

몸이 긴 측편형으로 머리 부분이 체고가 높았고 꼬리 쪽으

로 갈수록 체고가 낮아졌다. 눈은 크고, 체색은 은백색을 띠고 

있었으며, 어떠한 반문도 없었다. 측선은 눈 뒤부터 뒷지느러

미 앞까지 이어져 있었다 (Fig. 1).
등지느러미 줄기는 180~185개였고, 가슴지느러미는 작

았으며, 줄기는 12~13개였다. 배지느러미와 요대골은 없으

며, 뒷지느러미도 소실되어 없었다. 같은 투라치속에 속하는 

Trachipterus jacksonensis는 등지느러미 줄기가 166~173개, 
가슴지느러미 줄기는 13~14개였고, Trachipterus trachypterus
는 등지느러미 줄기 145~184개, 가슴지느러미 줄기는 9~11
개로 차이가 있었다 (Heemstra and Kannemeyer, 1986). 투라

치의 특징 중 하나인 위턱이 앞으로 돌출되는 모습 (Fig. 2)은 

먹이를 먹기 위해 발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빨은 위턱 

전상악골과 치골에 네 개씩 양쪽에 고르게 있었다 (Fig. 3).
새파의 수는 (3~4) + (7~8)로 나타나 Ji et al. (2009)의 결과 

(9~12개)와 일치하였다. 또한, 같은 속 어류인 Trachipterus 
jacksonensis의 (3~5) + 8개와 비슷하였고, Trachipterus 
trachypterus의 (3~5) + 10개보다는 적은 편이었다 (Heemstra 
and Kannemeyer, 1986) (Fig. 4). Kim (1989)에 따르면 새파의 

형태는 막대기 모양, 주걱 모양, 혹 모양, 이 모양 등 여러 가

지가 있으며, 육식성 어류는 새파가 짧고 드물게 나는 경향

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투라치의 새파는 배열이 드물고, 갈치 

(Trichiurus lepturus)와 같이 끝이 치상으로 되어 있어 육식성 

Fig. 1. External view of Trachipterus ishikawae.

Fig. 2. External view of protruding mouth of Trachipterus ishikawae. D: Dentary; M: Maxillary; PM: Premaxil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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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로 생각된다. 이는 투라치속 어류가 주로 작은 어류와 오

징어를 먹는다는 연구 (Figueiredo et al., 2007)와 일치하였다.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없는 대신 머리 부분 아래쪽에

서부터 배쪽을 따라 꼬리지느러미 앞까지 작은 돌기가 있고 

(Fig. 5), 측선을 따라 작은 가시가 있었다. 이 가시는 다른 투

라치과 어류인 점투라치 (Desmodema polystictum)와 홍투라치 

(Zu cristatus)와 비교하였을 때 점투라치보다는 발달되어 있

고, 홍투라치보다는 덜 발달되어 있다는 결과 (Ji et al., 2009)
와 일치하였다.

2. 내부 골격

1) 악골 (Jaw bones)

악골은 섭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Han et al., 2003), 전상악골 (Premaxillary), 주상

악골 (Maxillary), 치골 (Dentary), 관절골 (Articular) 및 각골 

(Angular)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상악골은 앞쪽에 위치하여 

뒤쪽으로는 주상악골과 두개골에 접해 있었다. 치골은 삼각형 

모양으로 주상악골과 전상악골에 비해 크고 두꺼웠고, 치골에

서 관절골로 향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졌다. 또한, 이빨은 전상

악골 안쪽과 치골에 각 4개씩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Fig. 6).

Fig. 3. External view of upper (A) and lower (B) jaw of Trachipterus ishikawae.

A B

Fig. 4. Gill raker and gill arch of Trachipterus ishikawae.

Fig. 5. Lateral view of abdominal part of Trachipterus ishikawae. A: 
Dorsal fin rays and lateral line; B: Tubercles on along ventral edge of 
body and tail.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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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수골 (Suspensorium)

현수골은 일반적으로 입천정부 (구개부)와 아가미 뚜껑부 

(새개부)의 골편을 총칭하며, 종에 따라 그 형태는 매우 다양

하다고 알려져 있다 (Han, 1995; Fig. 7).

(1) 구개익상부 (Palato-pterygoid region)

구개익상부는 구개골 (Palatine), 외익상골 (Ectopterygoid), 
내익상골 (Endopterygoid), 후익상골 (Metapterygoid), 설악골 

(Hymandibular), 방골 (Quadrate) 및 접속골 (Sympletic)로 이

루어져 있었다. 구개골은 뒤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앞으로는 

악골의 주상악골 부분에 접해 있었고, 뒤쪽으로는 후익상골과 

외익상골과 결합되어 있었다. 외익상골은 앞쪽 배쪽면은 구개

골에, 뒷부분은 후익상골과 겹쳐 있다. 외익상골은 구개골과 

접해 있는 등쪽 부분은 뭉툭하였으나, 방골에 접해 있는 배쪽

은 얇아지는 형태를 보였다. 후익상골은 5개의 뼈 (구개골, 외
익상골, 내익상골, 후익상골 및 방골)들과 겹쳐서 결합되어 있

었고, 내익상골은 얇은 골편으로, 뒤쪽으로는 바깥으로 돌출

된 형태를 보였다. 방골은 아래턱과 연결되며 뒤쪽으로 갈수

록 넓어지며 방골 뒤편에는 전새개골과 구개익상부를 연결해

Fig. 6. Lateral view of jaw bones of Trachipterus ishikawae. AN: 
Angular; AR: Articular; D: Dentary; M: Maxillary; PM: Premaxil
lary; T: Teeth. Scale bar indicates 10 mm.

Fig. 7. Lateral view of suspensorium of Trachipterus ishikawae. 
ECP: Ectopterygoid; EDP: Endopterygoid; HY: Hymandibular; IOP: 
Interopercle; MEP: Metapterygoid; OP: Opercle; PAL: Palatine; 
POP: Preopercle; Q: Quadrate; S: Sympletic; SOP: Subopercle. Scale 
bar indicates 10 mm.

Fig. 8. Lateral view of hyoid arch of Trachipterus ishikawae. BR: 
Branchiostegal rays; CH: Ceratohyal; EH: Epihyal; GH: Glossohyal; 
HH: Hypohyal; IH: Interhyal; UH: Urohyal. Scale bar indicates 10 
mm.

Fig. 9. Lateral view of shoulder girdle of Trachipterus ishikawae. 
AC: Actinosts; CO: Coracoid; CL: Clavicle; PCL: Postclavicle; SC: 
Scapula; SCL: Supraclavicle. Scale bar indicates 10 mm.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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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접속골이 비녀 모양으로 연골이 감싸고 있었다. 설악골

은 두개골쪽에 관절되며, 전새개골 등쪽면과 결합되어 있었다.

(2) 새개부

새개부는 전새개골 (Preopercle), 주새개골 (Opercle), 간새개

골 (Interopercle) 및 후새개골 (Subopercle)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새개골은 삼각형에 가까운 넓고 큰 골편으로, 구개익상부와 

접해 있고, 등쪽으로는 주상악골과 접해 있었다. 주새개골의 

앞쪽은 전새개골과 접해 있었고, 간새개골과 후새개골은 넓적

한 모양을 보이며 전새개골 뒤쪽에 겹쳐 관접하고 있었다.

3) 설궁부 (Hyoid arch)

설궁부에는 인설골 (Glossohyal), 간설골 (Interhyal), 상설

골 (Epihyal), 각설골 (Ceratohyal), 하설골 (Hypohyal), 미설골 

(Urohyal) 및 새조골 (Branchiostegal rays)로 구성되어 있었다. 
간설골은 짧은 ‘一’ 모양으로, 배쪽으로 상설골과 접해 있었다. 
상설골의 뒤쪽은 둥글고 앞쪽의 가장자리는 각설골의 뒷부분

과 접해 있었고, 각설골의 앞쪽에는 하설골과 접해 있었다. 새
조골의 수는 종에 따라 달라 분류상 중요한 형질로 되어 있는

데 (Kim, 1989), 각설골에 5개의 새조골이 접해 있었다. 미설골

은 설궁부 안쪽에서 뼈를 바쳐주며 다른 뼈들이 좌우 한 쌍을 

이루지만, 미설골은 1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Fig. 8).

4) 견대부 (Shoulder girdle region)

견대부는 상쇄골 (Supraclavicle), 쇄골 (clavicle), 하쇄골 

(Postclavicle) 상골편과 하골편, 사출골 (Actinosts), 견갑골 

Fig. 10. Lateral view of vertebrae. AV: Abdominal vertebra; BA: Basiost; C: Centrum; CV: Caudal vertebra; HS: Haemal spine; INS; Interneural 
spine; NS: Neural spine; PA: Parapophysis.

Fig. 11. Lateral view of caudal fin (A) and caudal skeleton (B) of Trachipterus ishikawae. EP: Epural; HY: Hypural; NO: Notochord; PH: Parhy
pural; PHY: Posthypural cartilage; PU: Preural centrum; U: Ural vertebr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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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pula) 및 오혜골 (Coracoid)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쇄골

은 등쪽에서 얇다가 배쪽 끝에서 두꺼워지고, 쇄골은 가늘

고 긴 반원 모양 형태였다. 참복과 (Tetraodontidae) 어류 (Han, 
1995), 납자루아과 (Acheilognathinae) 어류 (Kim, 2000), 민어

과 (Sciaenidae) 어류 (Oh, 2008), 가자미과 (Pleuronectidae) 어
류 (Shin, 2015) 등 어류 골격에 관한 연구에서 투라치와 비슷

한 형태의 쇄골은 없었으며, 쥐치과 (Monacanthidae) 어류의 

요대 (Pelvic)와 비슷한 형태 (Yu, 2018)를 보였다. 오혜골은 쇄

골 아래에 접해 있는데, 오혜골 뒤쪽으로 견갑골과 사출골이 

가슴지느러미와 결합되어 있으며, 후쇄골 하골편이 배쪽으로 

가늘고 길게 발달되어 있었다 (Fig. 9). 

5) 척추골 (Vertebrae)

척추골 수는 79~80개로 나타났는데, Ji et al. (2009)에서

는 80~83개로 나타나 이 연구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Tra
chipterus jacksonensis는 척추골이 81~83개, Trachipterus tra
chypterus는 84~96개로 투라치보다 많았다 (Heemstra and 
Kannemeyer, 1986). 복추골의 신경간극 (Interneural processes)
과 측돌기 (Parapophysis)가 있으며, 앞쪽 추체는 폭보다 길이가 

좁은편이었고, 뒤쪽으로 갈수록 추체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였지

만, 미추골 쪽으로 갈수록 추체의 폭은 좁아지고 길이는 길어지

는 특징을 보였다. 신경극의 길이는 뒤쪽으로 갈수록 짧아졌고, 
측돌기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갈수록 길어졌다. 미추골에는 추체

에 신경간극과 혈관간극 (Interhaemal processes)이 있으며, 배지

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없어 요대골과 혈관간극 및 뒷지느러미

를 지지하는 기기골이 없었다 (Fig. 10).

6) 꼬리지느러미 및 미골부 (Caudal skeleton)

꼬리지느러미는 일반적인 어류들과 다르게 위로 향하여 있

는 길이가 긴 연조 9개와 뒤로 향해있는 길이가 짧은 극조 

5 + 2개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Fig. 11A)
미골부에는 삼각형 모양의 상미축골 (Epural) 1개, 미부봉상

골 (Ural vertebra) 1개, 준하미축골 (Parhypural) 1개 및 하미축

골 (Hypural) 3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미부봉상골 뒤 가장자리

에는 5~6개의 돌기가 있었고, 준하미축골은 추체와 결합부위 

쪽에 4~5개의 돌기가 있었으며, 하미축골의 꼬리 부분에는 

연골이 접해 있었다 (Fig. 11B).

요     약

이 연구는 투라치의 형태 및 골격 관찰을 위해 2017년에 

여수시 돌산도와 부산에서 채집한 3개체를 대상으로 외부형

태를 관찰하고 내부 골격을 삶아 채골하여 관찰하였다. 형
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몸은 길고 측편되어 있었고, 위턱

은 앞으로 돌출됐다. 체색은 은백색을 띠고 있었고, 눈은 크

며, 가슴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는 등쪽으로 향해 있었다. 
작은 돌기들이 배쪽에 머리 뒤부터 꼬리까지 있었다. 새파 수

는 (3~4) + (7~8)개였다. 등지느러미 줄기는 185~190개였고, 
가슴지느러미는 12~13개, 꼬리지느러미에는 9개의 연조와, 
5 + 2개의 짧은 극조가 있었다. 골격 특징은 다음과 같다. 주상

악골은 길고 4개의 이빨이 있었다. 치골은 삼각형 모양이었고, 
간새개골과 하새개골은 크고 넓었으며, 5개의 새조골이 있었

다. 후쇄골은 가늘고 길게 발달 되어있었다. 척추골은 79~80
개였고, 후방 추골은 길었으며, 미부봉상골에는 5~6개의 돌기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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